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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밖에 없는 인생, 나답게 살고 싶어 제주도에 내려왔습니다. 사람과 일에 치여 버텨내듯 사는 삶 말고 나를 돌아보
며 여행하듯 사는 삶을 꿈꿨거든요.”

쿠팡은 2020년 2월 로켓배송 서비스를 제주도까지 확대했습니다. 제주도의 고객들도 육지 도심에 사는 고객들처럼 동일한 로켓
배송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로써 제주도민과 관광객들도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받을 수 있는 로켓배송의 편
리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서산간 추가배송비가 없다는 것이죠.

https://news.coupang.com/archives/15947/


제주 1캠프 전경
쿠팡 뉴스룸 팀은 숨 가쁜 도시 생활 정리하고 제주도에서 행복 찾은 쿠팡친구들을 찾아 제주 1캠프로 달려갑니다. 제주시 오등동
에 자리 잡은 이 곳에 2020년 1월 30일 캠프 첫 직원으로 나란히 입사한 세 명의 쿠팡친구 이야기 들어보시죠. 모두 ‘육지’에서 왔
고요. 제주에서 안정적인 일자리와 마음의 여유까지 모두 찾았답니다.

제주 1캠프 쿠팡친구 강상호 님
제주 1캠프 쿠팡친구 강상호(43) 님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업소용 주방전문 업체 영업관리실장으로 10여 년을 근무했습니다. 주
방 컨설팅, 영업, 설계, 시공, AS까지 전반을 챙겨야 하는 업무 특성상 주말에도 쉴 틈이 없었죠. 그러다 ‘번 아웃’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생각하니 ‘가족들과의 행복’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버지로서 가족들에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행복이란. 고민 끝의 결론은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에서도 현실적인 삶은 계속
되어야 했기에 바로 직장을 알아봤죠. 마침 쿠팡이 제주도에서 근무할 쿠팡친구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으로서 쿠팡을 좋아
했기에 고민 없이 지원을 했고, 제주 생활 만끽하며 회사를 다니다 보니 벌써 3년 차 쿠팡친구가 되었습니다.





강상호 님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제주 나들이

“좋은 동료들, 주 5일 근무, 자유로운 연차 사용, 안정적인 급여 등 쿠팡에서의 직장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제주도 로켓배송
에는 시내 노선과 해안가 노선이 있는데요. 저는 해안가 노선을 선택했어요. 일하면서 차 창밖으로 펼쳐지는 바다를 볼 때면, 아- 행
복합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바다낚시를 하는 로망을 이뤘고요. 쉬는 날엔 가족들과 집 앞 바닷가에 나가 캠핑을 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앞으로도 계속 제주에서 살 겁니다.”

제주 1캠프 쿠팡친구 지의숙 님
제주 1캠프의 여성 쿠팡친구 지의숙(38) 님은 50여 명의 쿠팡친구들을 이끄는 GL(Group Leader)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스쿼시,
배드민턴 등 각종 스포츠를 섭렵한 운동 마니아입니다. 쿠팡에 입사하기 전에는 TV 제조 회사에서 5년 여간 근무했는데, 관리자의
위치가 되니 몸이 퇴근을 해도 마음은 계속 회사에 있더랍니다. 퇴근을 해도 업무 스위치가 꺼지지 않으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
었답니다. 미련 없이 퇴사하고 2019년 겨울에 혈혈단신 제주도로 날아왔습니다.

한 달을 살아보니, 제주도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제주도민으로 터를 잡고 살아가려면 직장이 필요했죠. 사무실에 갇혀 있는 일 말고,
밖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일이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내 찾았습니다. 쿠팡카를 타고 제주의 풍경을 달리는 일이었죠.





제주 오름을 산책하는 지의숙 님

“사실 제주도에는 일자리가 많지 않고, 대부분 급여가 높지 않아요. 하지만 쿠팡친구는 지역 관계없이 전국 동일한 급여체계로 운
영이 되어서 제가 제주에 정착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쿠팡에는 배송 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지게차나 대형 트럭 운전 외에도 FA(Flex Assistant) 업무
도 있고요. 조직에서 GL, CL(Camp Leader), CM(Camp Manager), AM(Area Manager), RM(Region Manager)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근무환경도 만족합니다. 다른 회사 다니면서 써본 적 없었던 보건휴가도 쿠팡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여기가
제주도라는 것입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은 제가 쿠팡에서 일을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제주도에 368개의 오름이 있다는데, 저
는 한 서른 군데 가본 것 같아요. 앞으로 제주의 모든 오름에 가 볼 계획입니다.”



제주 1캠프 쿠팡친구 홍석경 님
그런가 하면, 해군 부사관으로 복무 후 항해사로 근무하다가 이끌리듯 제주로 와 쿠팡친구가 된 홍석경(34) 님도 있습니다. 항해사
시절, 평택에서 출발해 제주 찍고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일정 중 잠시 들른 제주도에 반해 버렸답니다. 연고 하나 없는 제주도에 내
려온 이유였지요.

“쿠팡 덕분에 제주도에서 편하게 산다고 고객님들이 얘기해 줄 때 기분이 좋죠. 2020년에 쿠팡이 제주에서 로켓배송을 시작했을
때, 그 처음에 제가 있었다는 자부심으로 쿠팡에 다녀요.”

지나고 보니 제주도도 쿠팡도 ‘사랑하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내를 제주에서 만났거든요. 홍석경 님은 5월
에 아빠가 됩니다. 아내는 동료 쿠친으로 현재 육아휴직 중이랍니다.





홍석경 님이 바다낚시로 잡은 방어

“쿠팡은 모성보호 제도나 임직원에 대한 복지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아내는 아직 출산 전이지만,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
어요. 아내가 출산을 하면 그때는 제가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돌볼 계획입니다.

쉬는 날엔 아내와 바다에 나가 직접 잡은 물고기를 회로 떠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제주에 사니까 누릴 수 있는 여유고 행복인 것 같
아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까지, 저희 가족의 제주살이가 더 기대 됩니다.”

“제주도에서도 쿠팡 덕분에 편하게 산다”라는 고객님들 말씀이 쿠팡친구들에겐 최고의 보람입니다. ‘WOW the Customer’를 위
한 쿠팡의 혁신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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